
[기자 칼럼] 미셸 박 위원의 매력[LA 중앙일보]  

임상환/사회부 기자
 

기사입력: 10.14.08 
   

"캘리포니아주 여성 공화당 정치인 중 주정부 최고위직에 올랐습니다. 또 가주 한인 정치인 중 최고위 선출직

공무원입니다. 오랜 친구 미셸 박 가주조세형평위원을 소개합니다." 

 

지난 달 29 일 웨스트민스터에서 열린 아태계 커뮤니티 초청행사에 참석한 일레인 차오 연방 노동부장관이 

미셸 박 위원을 소개할 때 한 말이다. 

 

청중의 대부분을 차지한 베트남계 주민들은 자리에서 일어선 박 위원을 경탄어린 표정으로 바라보며 뜨거운 

박수를 보냈다. 베트남계 인사들 사이에서 약간은 어색한 듯한 표정으로 앉아 있던 한인 내빈들의 얼굴에 

화색이 돌았다. 

 

행사가 끝나고 난 뒤 만난 한 한인은 이렇게 말했다. "박 위원이 대단한 인물이었네요. 자주 봐서 그런지 

평소엔 몰랐는데 말이예요." 

 

박 위원을 아는 많은 한인들은 비슷한 느낌을 가졌을 것이다. 이웃처럼 친숙한 사람 높은 자리에 있긴 한 것 

같은데 고위직 공무원같은 느낌이 없는 사람…. 

 

박 위원은 그런 인물이다. 조세형평위원에 당선되기 전이나 당선된 후나 목에 힘주지 않고 전부터 알던 

이들을 보면 먼저 웃음짓고 인사를 건네는 이가 바로 박 위원이다. 

 

소탈함과 겸손함은 정치인으로서 큰 자산이다. 한국의 김영삼 미국의 레이건과 부시 대통령은 친화력 덕분에 

대통령이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. 

 

연방하원의원 주하원의원도 대개 이웃집 아저씨처럼 느낄 수 있도록 이미지를 관리하려 한다. 하지만 자리가 

사람을 만든다고 높은 직위에 있는 이들일수록 부드러운 외면 뒤에 강한 카리스마가 존재한다. 

 

박 위원의 친화력과 한결같은 처신은 특히 한인사회에서 위력을 발휘한다. 지금까지 그를 두고 "저 사람 뜨고

나더니 변했어"란 말을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. 

 

뜬 인물이 소탈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신선한 충격이다. 그 인물이 높은 위치에 있을 수록 파격은 더 큰 

효과를 발휘한다.  

 

여타 한인 정치인과 단체장들이 배워야 할 덕목이 아닐 수 없다. 

 

사람인지라 아쉬울 때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뒤의 마음이 같을 수는 없다. 당연한 일이다. 하지만 그렇기 

때문에 변치 않는 모습은 더 가치가 있다. 특히 정치인이라면 친화력과 한결같은 태도를 갈고 닦을 필요가 

있다.  

 

이쯤에서 뜨고 나서 변한 듯한 이들을 위한 변명 한 가지.  

 

한인들이 나름 성공한 인물들에 대해 평가할 때 가장 많이 잡는 흠 중 하나가 "저 사람 뜨고 나더니 

변했어"다. 물론 변한 이에게도 책임이 있다. 하지만 그만의 탓일까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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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전에 좀 도와줬다고 공적인 자리에서 세칭 '뜬 인물'을 함부로 대하는 한인을 보면 갑갑해진다. 친분 과시도

때와 장소가 있다. '내가 이 사람을 키웠다'는 식의 과시라면 더더욱 곤란하다. 타인종들은 허물없이 지내던 

인물도 뜨고 나면 적어도 공석에선 격에 맞도록 깎듯이 예우한다. 

 

도움의 대가로 부담스러운 청탁을 건네고 뜻대로 안 되면 '변했다'며 흥분하는 이도 있다. 

 

선거가 다가오고 있다. 이번 선거에서 되도록 많은 한인들이 '뜨길' 바란다. 변치 말란 주문도 일단 뜨고 나야 

가능하다. 

 


